
섬유원료 수급 "난항"
T PA·E G·카프로락탐 등 … 가격도 급등

섬유 생산기업들이 세계적인 원료가 상승으로 인해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

났다. 

관련기업에 따르면, 95년 들어 T PA, EG, 카프로락탐, AN모노머 등 주요 화섬원료를 비롯, 원

면·원모 등 섬유원료 국제가격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어 관련 원사의 로칼 가격이 급등하

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

이에따라 화섬사 등 일부 품목은 구득난까지 빚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.

화섬의 경우 폴리에스터 원료인 T PA 국제가격이 9 4년 1 / 4분기에 톤당 6 8 0달러에 불과했으나 9 5년

에는 9 2 0∼9 4 0달러까지 치솟고 있어 일부 화섬기업들이 생산에 커다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

려졌다.

T PA와 함께 폴리에스터 원료인 E G는 국내 자급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는데

국제가격이 5 4 %나 오른 톤당 6 0 0달러를 넘어서고 있어 더욱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.

더구나 P E T원사 생산기업들은 세계적으로 폭등하고 있는 석유화학제품의 가격인상 추세에 따라

E G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에따른 물량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수 밖에 없어 가격상승을

더욱 부추겨 상당한 원가부담도 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. 

한편, 95년 E G공급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한국, 대만, 미국 등 P E T원사 생산기업의

대규모 증설로 E G수요가 전세계적으로 크게 늘어나는데 반해 국내 및 해외에서의 E G생산량은 9 4

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.

또 나일론의 원료인 카프로락탐은 9 4년대비 35% 상승한 톤당 1 5 5 0달러에 이르고 있으며, 아크릴

원료인 A N모노머는 1 1 0 0달러로 무려 8 3 %까지 폭등하는 등 총체적 원료난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

려졌다. 

이같은 원료난으로 PET 생산기업들의 평균 정상조업률이 9 4년보다 더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

예상되고 있다.

이러한 상황이 증설이 완료되는 9 5년 후반기 이후부터나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이며 상반기의 고전

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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